
안료시장 과점현상 "심화"
상위 3개기업이 총생산의 80% 차지 … 유기안료 점차 확대

국내 안료시장의 과점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6년상반기 국내 안료 시장규모(매출액 기준)는 총 7 0 0억원으로 유기안료가 5 1 0

억원으로 전체의 7 2 . 9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무기안료는 6 0억원으로 8.6%, 형광안료가 1 2억원으로

1.7%, 조제안료가 1 1 8억원으로 1 6 . 8 %를 차지한 것으로 집게됐다. 

기업별로 보면 대한스위스화학, 송원칼라 및 욱성화학 등 3대 안료기업이 전체 생산량의 80% 이상

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기업의 독과점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대한스위스화학의 9 6년상반기 매출액은 총 2 5 0억원으로

전체의 3 5 . 7 %를 차지해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, 그뒤를

송원칼라가 1 9 0억원으로 2 7 %의 점유율을 차지해 바짝 추

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대한스위스화학과 송원칼라는 모두 형광안료 및 무기안료

는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기안료(대한스위스화학

46.5%, 송원칼라 3 2 . 4 % )와 조제안료(대한스위스화학

10.5%, 송원칼라 2 9 . 5 % )에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. 

유일한 형광안료 생산기업인 욱성화학은 9 6년상반기 1 4 0

억원의 매출을 기록, 전체의 2 0 %를 차지하는 등 조제

(16.2%), 무기(32.6%), 유기(16.8%), 형광(100.0%) 등전무분에서 고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

것으로 집계됐다. 

삼보정밀화학은 7 2억원으로 1 0 . 3 %를 차지하며 조제안료(48.4%), 무기안료(42.5%) 부문에서 선두를

지키고 있다. 

무기안료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색소는 3 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5 %의 저조한 점유율을 차지,

최근 무기안료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. 

유기안료는 대부분 자동차와 인쇄잉크에 사용되고 있으며, 무기안료는 선박, 컨테이너, 일반금속, 건

축 및 도료표지용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.

용도별 수요는 도료용 75%, 인쇄잉크용 15%, 플래스틱용 6%, 기타 4 %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. 

무기안료는 유기안료에 비해 도료의 수요 감소에 민감, 상대적으로 더욱 침체되는 등 마이너스 성장

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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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료의 수요비중(1996. 1~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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